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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음 청년’의 개념 및 현황

❍ 쉬었음 청년이란 일할 능력은 있으나 구직 의사가 없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통계상 실업자와 구분됨

- 국내 현황: 2025년 8월 기준 '쉬었음' 인구는 264만 1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이며, 

특히 20대 구성비(16.5%)가 높게 나타남

- 주요 사유: 청년층(15~29세)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34.1%)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음

■ ‘쉬었음 청년’의 유형 분류 및 정책 방향

❍ 청년의 노동 경험과 구직 계획 유무에 따라 다섯가지로 분류하며 차별화된 정책 

연계가 필요함

유형 특성 주요 고려  사항(정책 연계)

취준-적극형 직장 경험 無, 구직 계획 有 직무 탐색 및 역량 강화 지원 (단기적 개입)

취준-소극형 직장 경험 無, 구직 계획 無 구직 동기 부여 및 심리적 장벽 해소 선행

이직-적극형 직장 경험 有, 구직 계획 有 경력 전환 및 재취업 코칭 (맞춤형 연계)

이직-소극형 직장 경험 有, 구직 계획 無 경력 활용을 위한 동기 회복 및 심리 지원

취약형
사회참여 회피형, 장애/질환, 가족 돌봄 책임 

등 기타 유형
심리·관계 회복 (Recovery) 단계 선행이 

필수적

자료(출처): 유민상 외 2인 (2023.10)

〔요약 표 1〕 정책 적용을 위한 ‘쉬었음’ 청년의 유형 분류 (노동경험 및 구직 계획 기반)

연구요약



■ 인천시 노동시장 특성 및 진입 장애 요인

❍ 구조적 미스매치: 인천은 제조업 비중(27.7%)이 크며, 전공-직무 불일치 응답이 

2015년 16.2%에서 2023년 28.5%로 상승함

❍ 인력 유출: 인천 청년 3명 중 1명(33.3%)이 임금 수준 및 근무 환경 차이로 인해 

타 지역(서울, 경기)으로 유출됨

❍ 심리적 요인: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진입이 어려운 '경력 상실의 덫'에 빠지거

나 고립·은둔으로 이어질 위험이 큼

진입 장애 
요인

주요 특성 인천시 필요 정책

개인/건강 우울, 불안, 주관적 건강 저하, 가족관계 부담
회복(Recovery): 정신건강 검진/상담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제공

사회/관계 사회 관계 단절 및 고립 상태 심화
발굴 및 거점 구축: 데이터 기반 발굴 및 

회복형 커뮤니티 거점 운영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요약 표 2〕 노동시장 진입 장애요인별 주요 특성 및 인천시 필요 정책

■ 국내외 주요 정책 사례 분석

❍ 국내 정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6개월 이상 미취업 청년 대상 

심층상담·진로설계·일경험 제공)과 2026년 본격 추진 예정인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굴-회복-연계 3단계 통합지원)가 있음

❍ 인천시는 현재 보건복지부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고 있으나, '쉬었음 청년' 전체를 포괄하는 

전담 사업은 부재함

❍ 해외 정책으로는 영국의 Youth Offer 프로그램(3단계 맞춤형 지원체계)과 JETS 

프로그램(6개월 경량 지원으로 38% 취업 성과 달성)이 주목할 만함

- 이들 프로그램은 청년친화적 공간 조성, 충분한 상담시간 확보, 정신건강 지원 

통합의 중요성을 입증함



■ 인천형 ‘쉬었음 청년’ 지원 전략 및 프로세스 제언

❍ 본 연구는 취업 진입보다 회복을 선행시키는 4단계 순환 지원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단계 내용

발굴 (Detection) 잠재적 위험군 조기 포착 및 정책 참여 동의 확보.

회복 (Recovery) 심리 안정, 관계 자본 구축, 자존감 회복.

진입 (Entry) 저부담 사회 참여 및 단계적 직무 경험 축적.

정착 (Settlement) 취업, 창업, 교육/훈련 연계를 통한 경제활동 인구로의 복귀.

〔요약 표 3〕 4단계 순환 지원전략 모델(안)

❍ 이러한 모델 수립을 위해 진단→회복→일경험→정착의 흐름을 표준화해 대상자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단계 핵심 내용 주요 활동 및 특징

발굴/연계 

(Detection)

능동적 위험군 포착 및 참여 

동의 확보

온라인 자가신고/데이터 기반 발굴 플랫폼 연계

복지/보건/고용 DB 연계, 청년의 자발적 동의 기.

기초 상담 및 

진단

복합적 문제 진단 및 맞춤형 

단계 결정

‣ 심층 면접 및 표준화된 척도(GAD-7, PHQ-9 등) 활용

통합 사례 회의를 통한 '회복 집중' 또는 '일경험 병행' 

결정.

회복·관계 

프로그램

심리 회복 및 관계 자본 구축 

선행

'청년마음회복센터(가칭)' 거점 운영

그룹 상담, 동료 자조 모임, 저부담 커뮤니티 활동 제공

심리 회복 이수증 발급 (다음 단계 진입 필수).

사회참여형 

일경험

점진적 난이도 상향 

'저진입장벽 일경험'

초기(소작업) → 중기(봉사/협업) → 심화(인턴십) 단계별 

트랙 운영

현장 맞춤형 코칭(동행 서비스) 의무 병행.

기업 연계 

매칭 및 정착

최종 노동시장 복귀 및 장기 

근속 지원

직업 코칭 및 최종 취업/창업 연계

경제활동 복귀 시 정착 수당(인센티브) 지급

1년 사후관리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요약 표 4〕 사업 추진 프로세스 도입 단계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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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쉬었음 청년’ 현황과 정책 필요성

1. ‘쉬었음 청년’ 개념 및 유형

1) 개념정의 및 정책적 연계

❍ 통계상으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상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사유로 응답한 

청년이 정책적 정의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실업자와는 구분되는 개념

- 쉬었음 :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쉰 사람1)

자료(출처): 오늘은 x 열고닫기 (2025), 2025 쉬었음 청년 연구 보고서

[그림 1-1] 쉬었음 청년 스크리닝 질문

1)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할 때 선택할 수 있는 12가지 항목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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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설계의 효율성을 위해 ‘쉬었음’과 중첩되는 인접 개념으로 니트, 고립·은둔 

등과 명확히 구분이 필요

- 구직단념자: 구직 의사가 있었으나 노동시장 진입 장벽으로 인해 활동을 포기한 자

-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교육, 훈련, 고용 

등 미참여 집단 전체를 통칭

- 고립·은둔 청년: 사회 관계 단절을 중심으로 정의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그림 1-2] 고립·은둔 청년 개념도

❍ 한편, ‘쉬었음 청년’은 직장 경험 유무와 구직 계획의 적극성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유민상 외 2인, 2023)

- 취준-적극형 : 직장 경험은 없으나 구직 계획은 있는 유형으로, 직무탐색 및 

역량 강화 지원 시 단기적 개입 효과가 기대되는 집단

- 취준-소극형 : 직장 경험도 구직 계획도 없는 유형으로, 구직 동기부여와 심리적 

장벽 해소를 우선 지원해야 하는 집단



제1장 / ‘쉬었음 청년’ 현황과 정책 필요성

3

- 이직-적극형 : 직장 경험이 있고 구직 계획도 있는 유형으로, 경력 전환 및 재취업 

교육을 통한 맞춤형 연계가 필요한 집단

- 이직-소극형 : 직장 경험은 있으나 구직 계획이 없는 유형으로, 경력 활용을 

위한 동기 회복과 심리 지원이 필요한 집단

- 취약형 : 사회 잠재 회피형, 장애/질환, 가족 돌봄 책임 등을 가진 유형으로, 

노동시장 진입 전 심리·관계 회복(Recovery)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집단

유형 특성 주요 고려  사항(정책 연계)

취준-적극형 직장 경험 無, 구직 계획 有 직무 탐색 및 역량 강화 지원 (단기적 개입)

취준-소극형 직장 경험 無, 구직 계획 無 구직 동기 부여 및 심리적 장벽 해소 선행

이직-적극형 직장 경험 有, 구직 계획 有 경력 전환 및 재취업 코칭 (맞춤형 연계)

이직-소극형 직장 경험 有, 구직 계획 無 경력 활용을 위한 동기 회복 및 심리 지원

취약형
사회참여 회피형, 장애/질환, 가족 돌봄 책임 

등 기타 유형
심리·관계 회복 (Recovery) 단계 선행이 

필수적

자료(출처): 유민상 외 2인 (2023.10)

〔표 1-1〕 정책 적용을 위한 ‘쉬었음’ 청년의 유형 분류 (노동경험 및 구직 계획 기반)

❍ 따라서 이러한 유형별을 고려하여 정책 지원 강도 및 프로그램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이 필요

2) 정책 적용을 위한 유형 분류

❍ 2025년 8월 기준으로 국내 쉬었음 인구는 총 264만 1,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례 최대치를 기록

- 특히 20~29세의 경우 구성비의 16.5%가 쉬었음 인구로 집계되어 60~69세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율의 인구가 쉬고 있는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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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025. 8. 증감

‘쉬었음’ 인구 구성비 ‘쉬었음’ 인구 구성비 ‘쉬었음’ 인구 구성비

< 전  체 > 2,567 100.0 2,641 100.0 73 -

  15～19세 22 0.9 12* 0.4* -11 -0.5

  20～29세 438 17.1 435 16.5 -3 -0.6

  30～39세 309 12.0 328 12.4 19 0.4

  40～49세 279 10.9 274 10.4 -6 -0.5

  50～59세 408 15.9 424 16.0 16 0.1

  60～69세 933 36.3 951 36.0 19 -0.3

  70세 이상 179 7.0 218 8.3 40 1.3

자료(출처): 국가데이터처(2025.11.5.)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표 1-2〕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현황 (단위: 천명, %, %p) 

❍ 이러한 ‘쉬었음’ 인구는 전체 규모와 청년층 규모 모두에서 증가 추세

- 2015년 전체 ‘쉬었음’ 인구는 1,594천 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9.9%를 

차지하였으며, 2024년에는 2,467천 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15.3%를 차지

- 청년층의 경우에도 유사한 패턴으로  2015년 393천 명이었던 ‘쉬었음’ 청년층이 

2024년에는 590천 명으로 197천 명 가량 증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경활
전체 16,086 16,187 16,183 16,287 16,318 16,773 16,770 16,339 16,204 16,172

청년층 5,977 5,849 5,718 5,538 5,402 5,458 5,250 4,946 4,869 4,763

쉬었음
전체 1,594 1,628 1,736 1,855 2,092 2,374 2,398 2,277 2,351 2,467

청년층 393 356 391 399 466 569 568 527 538 590

자료(출처): 안준기 외 1인 (2025)

〔표 1-3〕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및 ‘쉬었음’ 인구 변동 (단위: 천 명)

❍ 노동시장에서 ‘쉬었음’의 이유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15~29세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34.1%)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이러한 사유에 따른 ‘쉬었음’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20대(20~29세)와 30대(30~3

9세)의 비자발적 이탈이 심화되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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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인구 15~29세1)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5.
8월

< 전  체 > (2,641) (446) (328) (274) (424) (1,169)

구
성
비

몸이 좋지 않아서 34.9 12.5 32.0 40.2 47.1 38.5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 18.4 3.8* 6.2* 3.4* 9.8 34.0

일의 완료, 고용계약 만료 3.4 3.9* 4.4* 0.8* 4.2* 3.2

직장의 휴업·폐업으로 쉬고 있음 2.4 0.2* 2.9* 3.0* 4.1 2.4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

19.0 34.1 27.3 27.6 14.2 10.6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 10.8 9.9 8.1 10.7 16.2 9.9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 8.2 19.9 17.4 14.0 4.2 1.2*

기타 3.0 15.7 1.7* 0.3* 0.1* 0.2*

1) 15~29세 쉬었음 인구 중 ‘복학준비, 휴학 등으로 쉬고 있음’(기타에 포함) 비율은 (’24년) 10.9%, (’25년) 13.7%

자료(출처): 국가데이터처(2025.11.5.)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표 1-4〕 연령계층별 ‘쉬었음’ 주된 이유 (단위: 천 명)

❍ ‘쉬었음’ 청년을 유발하는 사유를 노동시장 진입 의지에 따라 자발적 사유와 비자발적 

사유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구조적 위험 요인이 청년층의 이탈을 

심화시키는 추세 (한국은행, 2024).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년~2022년) 동안 비자발적 '쉬었음' 청년의 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이 관찰되어, 팬데믹이라는 외생적 충격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에게 결정적인 좌절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

- 한편, 최근 들어 비자발적 사유로 '쉬었음'을 선택한 청년 인구가 다시 증가 

추세로 고용 여건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직 단념, 취업 실패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

- 반면, 학업이나 이직 준비 등 자발적 휴식을 선택한 청년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가 비자발적 이탈 위험군

에게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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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한국은행(2024.12.6.) 쉬고있는청년들, 일과 쉼 사이에서 늘어나는 배경은?

〔그림 1-3〕 청년층 이직사유별 쉬었음 인구

❍ 한편 최근 청년 노동시장은 고용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24년 9월 기준, 청년(15~39세) 고용률은 62.0%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하였으나 동일 기간 청년 실업률은 3.5%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

-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여 노동시장 내 역동성은 증가했으나 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해석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

2024년 9월 63.8% 3.4% 61.6%

2025년 9월 64.2% 3.5% 62.0%

자료(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1-5〕 청년 노동시장 고용 현황



제1장 / ‘쉬었음 청년’ 현황과 정책 필요성

7

2. 노동시장 진입 정책 개입의 필요성

1) 미취업 청년의 경제상태 이행의 어려움

❍ 인천시 청년 경제활동 이행분석 결과,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 될수록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워지는 '경력 상실의 덫'에 빠질 위험이 높음

- [표 1-6]을 살펴보면 미취업자의 경우 다음 기에도 미취업 상태로 남을 확률이 

44.4%에 달해 쉬었음에서 취업자로 이행이 어려움을 보여줌

-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의 경우, 미취업자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집계되어 실업자보다는 ‘쉬었음 청년’에 

가까운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

t기4)

미취업자
취업자

합계
상용직 임시직1) 자영업자2) 기타3) 합계

t-1

기

미취업자 44.4% 40.7% 11.3% 3.3% 0.2% 55.6% 100.0%

취

업

자

상용직 7.4% 89.5% 1.5% 1.6% 0.0% 92.6% 100.0%

임시직1) 9.9% 27.8% 58.3% 4.0% 0.0% 90.1% 100.0%

자영업자2) 4.6% 4.6% 3.9% 86.6% 0.3% 95.4% 100.0%

기타3) 63.6% 0.0% 4.5% 0.0% 31.8% 36.4% 100.0%

합계 7.5% 75.2% 7.8% 9.2% 0.3% 92.5% 100.0%

1) 임시직 : 임시직, 일용직 포함

2)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포함

3) 기타 :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4) t기 : t-1기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3기는 제외 (4~14기만 포함)

자료(출처): 민규량 (2022)

〔표 1-6〕 인천시 청년의 경제상태변화 비율

❍ 반면, 취업자 중에서도 상용직과 자영업자는 대부분 다음기에도 동일한 경제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쉬었음 청년’을 상용직 등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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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쉬었음 청년에 대한 조기 개입 필요 대두

❍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청년층 은둔의 주요 원인이 '직업 관련 이슈'로 

나타나 ‘쉬었음 청년’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함을 시사함(신성준 외 1인, 2024)

- 20대 은둔 당사자의 29.3%(161명), 30대의 46.1%(263명)가 직업 관련 문제로 

은둔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는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은둔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보여줌

❍ 특히 은둔에 한번 진입하면 반복 위험성이 높아 예방적 차원의 조기 개입이 필요함.

- 과거 은둔 경험 청년의 33.8%(208명)가 은둔을 반복했으며, 반복 이유로 '학업 

및 취업의 어려움'(16.1%), '사회적응의 어려움'(13.0%), '직장 내 갈등 혹은 

적응의 어려움'(7.2%) 등 일자리 관련 요인이 36.3%를 차지함

❍ 이러한 청년들이 요구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일자리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필요한 정책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음(신상준 외 1인, 2024)

- 이들이 은둔 생활을 벗어난 계기는 '아르바이트나 취업'이 49.1%로 가장 높음

- 또한 20-30대의 경우,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쉬었음 청년 정책의 핵심이 노동시장 진입 지원임을 확인함

순위 20대 지원프로그램 욕구 순위 30대 지원프로그램 욕구

1 청년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지원 1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AI 역량, 목공예 등)

2 상점 이용쿠폰 지원 2 청년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지원

3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3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4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AI 역량, 목공예 등) 4 상점 이용쿠폰 지원

5 생활서비스 지원(지역인근상점 연계) 5 생활서비스 지원(지역인근상점 연계)

〔표 1-7〕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중 청년의 지원프로그램 욕구 상위 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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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쉬었음 청년’ 심층 분석 및 인천시 구조적 요인

1. 청년 노동시장 진입 장애요인

❍ 청년 노동시장 진입 장애요인은 크게 가족·건강 등 개인적 요인과 소셜 관계 등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진입 장애 
요인

주요 특성 인천시 필요 정책

개인/건강 우울, 불안, 주관적 건강 저하, 가족관계 부담
회복(Recovery): 정신건강 검진/상담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제공

사회/관계 사회 관계 단절 및 고립 상태 심화
발굴 및 거점 구축: 데이터 기반 발굴 및 

회복형 커뮤니티 거점 운영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표 2-1〕 노동시장 진입 장애요인별 주요 특성 및 인천시 필요 정책

1) 개인적(가족, 건강 등) 요인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저해 요인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부터 사회·관계망 요인, 

구조· 수요측 요인까지 다층적인 상황으로 파악됨.

- 청년 노동시장 진입의 심리적 장애 요인은 단순한 우울·불안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신체적 증상(두통, 수면장애, 소화장애 등), 학교/사회 생활 만족도 저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최승혜 외 1인, 2013)

❍ 고립·은둔 청년 집단은 일반 청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정신 건강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으며, 가족 관계 부담 등 위험요인이 확인됨(안선경 외 2인, 2025)

- 특히 취업 좌절형이나 복합 좌절형 청년들은 우울 및 외로움 수준이 높고 정신 

건강 관련 약물 복용 경험이 유의미하게 확인되는 등 심리적 취약성이 높음

❍ 즉, 이들에는 노동시장 진입 동기 부여에 앞서 개인의 심리적 자원 회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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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고립, 신체적 피로, 만성 건강문제(잦은 병원 치료 경험, 약물 복용 경험 

등)는 노동시장 진입 의지 약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

2) 사회적(관계 등) 요인

❍ 청년들의 경우 사회적 관계 단절(동료·친구 부족, 가족 갈등, 집단 내 소외)의 

영향이 노동시장 진입 장애의 핵심 원인으로 분석(유민상, 2021)

❍  '쉬었음 청년'의 60% 이상이 사회와 단절되어 있음을 느끼며, 이들은 쉬었음 

기간 역시 더 길게(평균 6.6개월)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2)

- 이에따라 쉬었음 상태에서 느끼는 행복감의 비율도 다소 낮음.

자료(출처): 오늘은 x 열고닫기 (2025), 2025 쉬었음 청년 연구 보고서

[그림 2-1] 일하는 상태(취, 창업)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쉬었음 청년의 생각

❍ 이에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합동대책3)은 ‘관계 회복’을 핵심 선행 

조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발굴 ⇒ 전담 ⇒ 예방 ⇒ 제도화의 4대 축에 반영(관계부처합

동, 2023)

2) 오늘은x열고닫기(2025.8), 2025 쉬었음 청년 연구보고서
3) 관계부처합동(2023.12.)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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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시 산업구조에 따른 한계

1) 인천시의 청년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황

❍ 인천시의 산업 구조는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가장 큰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며, 

2024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이 27.7%를 차지하여 구조적 

미스매치가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인천시 청년 중 직장에서의 업무와 전공이 불일치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015년 16.2%에서 2023년 28.5%로 상승하는 등 미스매치는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황광훈, 2023)

- 이러한 구조적 미스매치는 청년들로 하여금 구직 실패를 반복하게 하여 ‘취업 

좌절형’ 또는 ‘구직 단념형’ 고립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정책 개입 

없이는 장기 실업 및 고립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비용을 발생시킴.

❍ 따라서 인천시 정책은 단순한 재취업 지원을 넘어, 청년 친화적 직무 포트폴리오 

확충 및 전환형 일 경험 제공이라는 이중 과제를 수행이 필요

청년취업자의 주관적 일자리 미스매치(2023년) 인천시 청년취업자의 주관적 일자리 미스매치

자료(출처): 황광훈 (2023), 민규량 외 2인 (2025)

[그림 2-2] 전국 주요시도 및 인천시 청년취업자의 주관적 일자리 미스매치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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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인력의 유출 및 취약한 고용환경

❍ 수도권 내 서울·경기 지역에 비해 임금 수준, 근무 환경, 경력 개발 기회 등에서 

경쟁력이 낮아 청년이 인천을 떠나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

- 인천 청년 3명 중 1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민규량 외 2인, 20205)

- 이는 타 지역 취업 시 거주지역 대비 높은 임금 획득 등 임금 수준, 경력 개발 

기회의 차이때문으로 추정

- 따라서 청년 일자리 질 개선 및 임금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개입 필요

구분 타 지역 취업 비율
임금수준

타 지역 취업(A) 거주지역 취업(B) 임금격차(A-B)

서울 12.0% 365.4만 원 316.4만 원 48.9만 원

인천 33.3% 318.8만 원 278.1만 원 40.6만 원

경기 24.7% 342.8만 원 296.7만 원 46.1만 원

자료(출처): 민규량 외 2인 (2025)

〔표 2-2〕 청년층 타 지역 취업 비율 및 임금

❍ 이런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인천 청년들은 첫 직장에서 비정규직 진입 비율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이나 경력 발전이 제한되며 이는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과 

사회경제 발전 저해로 연결됨(민규량, 2022)

❍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신산업 유치, 고용 친화 기업 지원), 

직업교육 인프라 확충, 장기 정착 정책 등 청년 유출 완화와 고용 환경 안정화를 

위한 지원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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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외 정책 현황

1. 인천시의 정책 현황 및 지원체계

1) 인천시 정책 현황

❍ 인천시는 현재 '쉬었음 청년' 전체를 포괄하는 별도의 전담 지원 사업은 없으나, 

보건복지부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 수행 중

- 신취약청년(가족 돌봄, 고립 은둔) 전담 지원 시범사업은 4개 광역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가 공모로 선정되어 수행 중

❍ 인천시의 경우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2024년 12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내에 

‘인천광역시 청년미래센터’가 전담 기관으로 개소

-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가 지급되며,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진로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이 제공

-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초기상담을 통해 고립·은둔 유형을 진단하고, 유형에 따라 

일상 회복, 관계망 형성, 공동활동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이 제공

대상 내용 신청방법

가족돌봄 

지원사업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만 13~ 34세 청년 및 

청소년

① 자기돌봄비 지원

② 프로그램 참여

③ 외부 연계 지원
① 보건복지부(청년ON)

http://www.mohw20

30.co.kr

② 청년미래센터 

방문접수

자기돌봄비
가족돌봄청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① 자기돌봄비 지급

(연 최대 200만원)

(자기돌봄계획 수립 후 사용)

고립은둔 

지원사업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만 19~ 39세 청년

① 초기상담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② 가상회사 프로그램 지원

③ 가족 지원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홈페이지

〔표 3-1〕 인천광역시 청년미래센터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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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시 지원 체계

❍ 현행 지원 체계는 고립·은둔 위험도가 높은 취약형 청년에게는 필수적이나, 이보다 

광범위한 ‘쉬었음 청년’(취준-소극형, 이직-소극형 등)은 누락될 가능성이 높음.

❍ 지원 절차가 “참여 의지 전제형” 구조를 취하고 있어, 노동 시장 진입 동기가 약화된 

청년들을 능동적으로 포섭하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 청년미래센터를 통한 사례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복지/정신건강 서비스와 

노동시장 재진입(취업/직무 경험) 지원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가 필요함.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그림 3-1] 인천시 쉬었음 청년 지원체계의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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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정책 현황

❍ 현재 '쉬었음 청년' 전체를 포괄하는 지원 사업은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인천 청년도 참여 가능

구분 청년도전지원사업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지원대상
① 18-34세 청년

② 6개월 이상 미취업

① 쉬었음 청년 우선

② 구직·재직 청년 포함

지원내용

① 심층상담·진로설계

② 역량강화 교육

③ 일경험·취업알선(최대 350만원)

① 3단계 통합지원(발굴-회복-연계)

② 개인별 사례관리

특징
① 직접 지원방식

② 단계별 인센티브

① 심리회복 중점

② 민관협력 체계

〔표 3-2〕 국내 ‘쉬었음 청년’ 지원 정책 비교

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34세 청년 중 6개월 이상 취업·구직 경험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상담, 진로설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3단계로 프로세

스로 지원

- 1단계: 심층 상담 및 진로적성검사를 통한 개인별 진단

- 2단계: 심리치유, 동기부여, 기본역량(자기관리, 소통) 교육 실시

- 3단계: 일경험 제공, 기업 현장체험, 맞춤형 취업알선 및 지원금 지급

자료(출처): 청년도전지원사업 홈페이지

[그림 3-2]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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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직업훈련으로 연계되어 취업을 준비하거나 바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68.6% 수준으로 집계

- 2024년 기준 전국 72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청년 9천여 명을 지원

❍ 프로그램 유형은 단기과정은 도전프로그램과 중장기과정은 도전+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으로 필요에 따라 참여자에게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

- 도전프로그램 (단기 과정)은 최소 5주 이상(40시간) 운영되며 심리상담,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구성

- 도전+프로그램(중장기 과정)은 최소 15주 이상(120시간)~25주 이상(200시간) 

운영되며 도전프로그램, 외부연계 활동 등이 확대된 프로그램으로 구성

- 각 프로그램은 매 달 50만원 씩 참여주당이 주어지며 중장기 프로그램의 경우 

이수 인센티브와 취업 인센티브도 제공

구분 단기프로그램 중기프로그램 장기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도전 프로그램 도전 + 프로그램

운영기간
최소 5주 이상

(최소 40시간 이상)

15주 이상

(120시간 이상)

25주 이상

(200시간 이상)

프로그램 구성

Ÿ 심리상담

Ÿ 자신감 회복

Ÿ 사례관리

Ÿ 진로탐색

Ÿ 취업역량강화

Ÿ 도전 프로그램 확대

Ÿ 외부연계활동

Ÿ 자율활동

Ÿ 맞춤형 서비스

Ÿ 구성된 프로그램

참여수당 50만원 총 150만원 총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 20만원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 추가 지급)

취업 인센티브 - 최대 50만원 (NEW)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표 3-3〕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유형 현황 (고용노동부, 2025년 기준)



제3장 / 국내외 정책 현황

17

2)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고용노동부)

❍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기획된 

정부 정책으로, 2025년 9월 추진방안을 발표

- 청년의 쉬었음 장기화를 예방하고 경력형성 부담을 완화하며 취업·직장적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실패를 줄이도록 지원하기 위해 과제 수립

자료(출처): 관계부처합동 (2025)

[그림 3-3] 청년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목표 및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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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음 청년을 1순위 대상으로 설정하여 발굴부터 취업까지 3단계 통합 지원

- 발굴 단계: 찾아가는 상담, DB 구축, 비대면/현장상담 병행

- 회복 단계: 심리상담, 동기강화, 취업기초역량 진단, 개별진로설계

- 연계 단계: 기본교육·직업훈련, 일경험·인턴십, 취업알선, 사후관리

❍ 기존 구직자 지원과 달리 심리적 회복·동기부여·기초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특징

- 개인별 사례관리 체계 운영으로 맞춤형 지원 실현

- 민간/공공 협력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효과성 제고

❍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으로 구분하여 지원내용을 차별화하며 본격적으

로 2026년 이후로 사업 추진 예정

- 쉬었음 청년 지원은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구축에 중심

- 구직 청년 지원은 AI 시대 경력형성 지원에 중심

- 일하는 청년 지원은 기본을 지키는 일터 조성에 중심

구분 대상 주요 지원내용 추진 시기

쉬었음 청년
① 장기 미취업 위험군

② 15만명 규모

①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구축

② 1:1 맞춤상담 및 사례관리

③ 포용적 일경험 제공

'26년~

구직 청년
① 경력직 진입 희망

② 일경험 수요층

① AI·AX 인력양성(5만명)

② 대기업 일경험 확대

③ 구직촉진수당 인상

'25.末~

일하는 청년
① 중소기업 재직

② 비정규직·플랫폼

① 청년미래적금 신설

② 근속장려금 확대

③ 노동법 준수 기업정보

'26년~

자료(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5)

〔표 3-4〕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주요 보장 대상별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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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정책 현황

1) 영국 Youth Offer 프로그램4)

(1) 프로그램 도입 배경 및 지원체계

❍ 영국 고용연금부(DWP)가 2020년 8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청년실업 

급증에 대응하여 도입한 프로그램

- 팬데믹 초기 당시 영국 청년층은 타 연령대 대비 2배 높은 실업률 기록

❍ 16-24세 Universal Credit 수급 청년 중 구직활동 의무가 있는 집단 대상으로 

3단계 지원체계로 청년의 노동시장 거리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제공

- 기본 프로그램인 Youth Employment Programme (YEP), 지역사회 커뮤니티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Youth Hubs (청년 허브), 쉬었음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Youth Employability Coaches (YEC)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지원 대상별로 지원기간, 내용, 장소 등에 차별화를 두고 진행

구분
Youth Employment 

Programme
Youth Hub

Youth Employability 
Coach

지원기간 13주 최대 6개월 6-12개월

대상 노동시장 근접 청년 광범위한 지원 필요 청년 복합적 장벽 보유 청년

지원내용
이력서 작성, 구직활동 

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 1:1 맞춤형 집중 지원

지원장소 Jobcentre 지역사회 공간 Jobcentre/Youth Hub

자료(출처): UK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24.10.) Youth Offer process evaluation, DWP 

research report no. 1073; 연구자 재구성

〔표 3-5〕 영국 Youth Offer 3단계 지원체계

4) UK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24.10.) Youth Offer process evaluation, DWP 

research report no.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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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주요 성과(2024년 기준)

❍ 참여자들의 경우 정신건강 문제를 비롯한 복합적 취업장벽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업경험이 부재한 경우가 다수였음

- 전체 참여자의 49%가 장기 건강문제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

- 건강(37%), 교통(35%), 주거(10%) 등 다중 장벽 직면

- 52%가 교육 이수 후 단 한 번도 유급으로 취업된 경험이 無

❍ 이들은 고용률, 구직 자신감 향상, 맞춤형 지원 인식, 지원의 유용성 등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30분 이상 상담시간 확보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상담, 직업 훈련, 

사회활동, 주거·금융 상담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

성과지표 YEP Youth Hub YEC 전체

고용률 38% 31% 15% 34%

구직 자신감 향상 55% 68% 52% 57%

맞춤형 지원 인식 48% 63% 59% 67%

지원 유용성 48% 64% 38% 49%

자료(출처): UK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24.10.) Youth Offer process evaluation, DWP 

research report no. 1073; 연구자 재구성

〔표 3-6〕 영국 Youth Offer 프로그램별 주요 성과 지표 결과

(3) 정책적 시사점

❍ ‘쉬었음 청년’ 지원의 경우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 청년의 취업준비도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 설계 필요

- 단순 구직지원부터 복합적 문제해결까지 전 스펙트럼 지원



제3장 / 국내외 정책 현황

21

❍ 청년친화적 공간 조성은 필수적이며 특히 편안한 공간 조성이 성과를 좌우

- 공식적 분위기의 관공서가 아닌 편안한 커뮤니티 공간 활용

- 청년의 심리적 안전감 확보가 프로그램 참여도와 성과 좌우

❍ 충분한 지원기간과 상담시간 보장이 상담 신뢰도 향상에 도움

- 최소 6개월 이상의 지원기간 확보

- 1회 상담시간 30분 이상 보장으로 실질적 관계형성

❍ 정신건강 지원 통합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참여 청년의 높은 정신건강 문제 비율 고려한 전문 서비스 연계

- 고용지원과 정신건강 지원의 통합적 접근

(4) 인천시 청년정책 적용 방안

❍ 3단계 지원체계 도입을 통해 효과성 극대화

- 1단계(기본지원): 3개월 단기 구직활동 지원

- 2단계(통합지원): 6개월 청년센터 기반 통합 서비스

- 3단계(집중지원): 12개월 1:1 맞춤형 사례관리

❍ 인천형 Youth Hub 조성 등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기존 청년센터 공간 재구성을 통한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

- 정신건강, 주거, 금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 지역 기업과 연계한 체계적 직장체험 기회 제공

- 단기 일경험부터 장기 인턴십까지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 성과관리 체계 개선

- 단순 취업률 중심에서 취업장벽 감소, 자신감 향상 등 과정지표 포함

- 청년의 단계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종합적 평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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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JETS 프로그램5)

(1) 프로그램 도입 배경 및 지원체계

❍  JETS(Job Entry Targeted Support)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국 고용연금부

(DWP)가 장기 실업자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맞춤형 고용지

원 프로그램

- 13주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수당(Jobseeker's Allowance) 또는 Universal 

Credit 수급자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 집중적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

❍ 워크 코치 또는 외부 공급업체와의 1:1 면담을 통해 참여자의 역량, 희망사항, 

개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별화된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 

진행

- 고용 코치 및 민간 기관 중심의 “경량화된 맞춤형 지원”이 핵심

지원 영역 세부 지원 내용

취업역량 강화 지원
이력서(CV)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구직기를 교육 및 온 오프라인 구직활동 

지원. 면접 준비 및 실전 연습. 다양한 직업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

기초 및 전환역량 개발
IT 기초능력 및 디지털 활용능력 교육, 새로운 산업․직종 진입을 위한 전환 스킬 

훈련, 진로 재설계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자신감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 경미한 정신건강 지원 및 심리상담. 재정관리 

및 부채관리 상담. 팬데믹으로 인한 가족 상실 등 슬픔상담 포함

물질적 지원
구직활동 관련 비용(교통비, 면접복장 등) 지원.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이용 

지원, 직업교육비 및 자격증 취득비 일부 지원

연계 및 사후관리
지역 일자리 및 취업프로그램 연계. 지속적 상담 및 사후 모니터링. 필요시 

복지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연계.

자료(출처): UK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25.2.) JETS(Job Entry Targeted Support) Impact 

Evaluation; 연구자 재구성

〔표 3-7〕 영국 JETS 주요 지원영역 및 세부 지원내용

5) UK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25.2.) JETS(Job Entry Targeted Support) 

Impac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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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주요 성과(2024년 기준)

❍ JETS 참여자는 비참여자 대비 고용효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 소득증대, 장기실

업 탈출 등의 뚜렷한 효과가 발견

- 초기 코호트(3년 추적) 기준 95일(8.7%p) 추가 고용 효과 확인

- 구직활동 조건부 급여 수급은 10일 증가(노동시장 연계 유지)

- 비구직활동 급여 수급은 21일 감소(복지의존도 감소)

- 참여자들은 3년 기준(초기 코호트) £5,335(약 920만원) 추가 소득 발생

- £20,000 이상 소득 달성자 5.8%p 증가

- 2년 이상 미취업 상태 비율 10.2%p 감소(42.1% → 31.9%)

- 고용·급여 외 상태(노동시장 이탈) 2.9%p 감소

❍ 잉글랜드·웨일스 기준으로 약 32만여 명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이 중 12만 

명(참여자 대비 38%)이 취업 성과를 달성

- 이는 당초 목표 22% 대비 16%p를 초과 달성한 수치

❍ 재정투자 대비 수익률의 경우에도 참가자 당 £823 투입 기준 정부 재정 관점, 

사회 정체 관점, 참여자 관점 등 모든 관점에서 일관된 양(+)의 편익 확인

- 정부 재정 관점: 2년 £1.34 회수, 5년 £3.68 회수(1파운드당)

- 사회 전체 관점: 2년 £2.53, 5년 £6.14(1파운드당)

- 참여자 관점: 2년 £2.07, 5년 £2.06(1파운드당)

(3) 정책적 시사점

❍ JETS는 6개월 경량 지원(light-touch support)으로도 지속적 고용효과 창출함을 

입증한 것으로 조기개입 전략의 효과성 시사

- 인천시 청년 고용정책의 지원기간 최적화 필요

❍ 획일적 집단 프로그램이 아닌 개별 역량·상황 진단 기반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

- 1:1 워크코치 배정을 통한 개인별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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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민간 협력 전달체계 활용 등 안정적 사업운영 모델 사례 제시

- 인천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활용방안 검토 필요

❍ 취업 성과를 구체적 소득기준(£1,000 이상)으로 측정하는 등 단순 취업률이 아닌 

질적 지표(소득, 고용지속기간) 활용

- 인천시 청년정책 성과지표의 질적 측면 강화 필요

❍ 단기(1년)가 아닌 2~3년 중기 효과 측정의 필요성 제시

- 초기 lock-in 효과 극복 후 지속적 고용증대 효과가 있으므로 향후 인천시 청년정책 

효과성 평가의 중장기 추적체계 구축 필요

(4) 인천시 청년정책 적용 방안

❍ 쉬었음 청년 조기 발굴 및 개입체계 구축

- 3개월 이상 비경제활동 청년 대상 선제적 개입 시스템 마련

- 구직의사는 있으나 취업의지가 낮은 청년의 조기 포착 체계 구축

❍ 6개월 단기 집중 지원 프로그램 신설

- 기존 장기 프로그램과 별도로 조기개입형 단기 프로그램 운영

- 공공일자리·장기훈련이 아닌 민간 취업 연계 중심 설계 마련

❍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협력 확대

- 인천지역 민간 취업지원 전문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성과기반 보상체계 도입으로 서비스 질 제고

❍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진단·매칭 시스템 고도화

- 청년 개인별 역량·장벽 진단 도구 개발

- AI 기반 직업매칭, 맞춤형 프로그램 추천 시스템 구축

❍ 중장기 효과성 평가체계 정착

- 청년고용정책 참여자 2~3년 추적조사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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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천형 ‘쉬었음 청년’ 지원모델 제언

1. 4단계 순환 지원 전략

❍ 인천시의 지원 모델은 청년 고립의 복합적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시장 진입 이전에 

심리적 회복을 선행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제안함.

-  이 모델은 정부 합동대책의 4대 축과 정합성을 확보

단계 내용

발굴 (Detection) 잠재적 위험군 조기 포착 및 정책 참여 동의 확보.

회복 (Recovery) 심리 안정, 관계 자본 구축, 자존감 회복.

진입 (Entry) 저부담 사회 참여 및 단계적 직무 경험 축적.

정착 (Settlement) 취업, 창업, 교육/훈련 연계를 통한 경제활동 인구로의 복귀.

〔표 4-1〕 4단계 순환 지원전략 모델(안)

(1) 발굴 (Detection) 

❍ 전국적 추세는 데이터를 활용한 리스크군 조기 포착이 기본. 인구정보, 복지/고용/보

건 행정 DB 연계로 단순실업 외 잠재적 쉬었음·고립군까지 선별하는 추세

- 영국은 등교/지역사회 출석률, 의료·복지 접촉 기록, 가족돌봄 상황 등 '비공식·비

자발적' 쉬었음군 발굴에 초점

- 온라인 자기진단 시스템, 현장 워크 코치·복지플래너의 방문 및 사례 발굴 병행이 필요

❍ 인천시 교육청/대학 진학·자퇴 DB,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기록(동의 시), 

군·구 사회복지 행정 정보 연계 시스템을 마련

- 단순 고용/복지 정보 외 교육 및 보건 DB를 활용해 잠재적 고립 위험군을 더욱 

섬세하게 포착.

- 지역 대학의 상담센터와 협력하여 중도 휴학/자퇴생 발굴 경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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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구에 배치된 복지 플래너(찾아가는 복지), 청년 활동 거점(청년센터) 인력을 

활용한 '청년 고립 발굴 특화 코치' 양성 및 지정

- 지역 맞춤형 현장 인력을 활용하고 접근성을 재고

❍ 온라인 자기진단 시스템 '인천 웰빙 체크'를 마련

- 영국의 사례처럼, 인천 청년포털 내에 심리·사회적 고립 수준을 측정하는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자에게 소정의 '참여 인센티브'(예: 자기 돌봄 

포인트) 제공

(2) 회복 (Recovery) 

❍ 심리회복은 정서상담, 집단/개별 정신건강 프로그램,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 증진 

교육으로 구성

- 인천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회복 단계의 핵심 앵커 기관으로 지정

- 초기 심리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시 '심리 회복 지원금' (초기 수당) 제공

- 특히 조울증, 공황장애 등 특정 심리적 취약군을 위한 맞춤형 소규모 심리 회복 

그룹 운영

❍ 관계회복은 가족·친구·커뮤니티 네트워크 지원(예: Youth Offer의 청년 허브), 

공동체 활동, 관계자원 형성(멘토링, 동료상담)

- 청년센터, 무중력지대 등 지역 청년 거점을 중심으로 '공통 관심사 기반 소셜 

클럽' (예: 독서, 예술, 운동)을 운영하여 저부담의 관계 자본 형성 지원

Ÿ 영국 DWP 정책은 전문코치와 커뮤니티 허브 결합으로 사회적 동기·실질 지원 

병행하는 방식을 활용

- 멘토링은 직무 멘토링보다 '삶의 멘토링(동료상담)'에 초점을 맞춤.

❍ 실질 회복은 정신건강 기관 연계, 의료·생활복지, 심리적 취약군 선별지원, 초기 

수당(자기돌봄비 등) 제공을 포함

- 청년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자기계발 활동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자발적인 

심리적 취약성 극복 활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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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입 (Entry)

❍ 사회참여형 직무경험 트랙(영국 JETS,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제공: 단기 인턴십, 

일경험, OJT(온더잡트레이닝) 참여, 단계별 난이도 조정(책임감·근로시간 등)

- (1단계: 사회 참여형) 청년센터 프로그램 스태프, 지역 사회 봉사 등 '비영리·관계 

부담 최소화' 직무 경험

- (2단계: 저부담 직무형) 인천시 공공기관/지역 사회적 기업의 단기 인턴십(주 

10~20시간) 운영. 책임감·근로시간을 극도로 낮게 설정하여 심리적 압박 최소화

❍ 직무경험은 관계부담이 낮은 소규모 실습부터 점진적 확대

- 직무 경험 초기에 현장 코치(Job Coach)가 동행하여 업무 적응을 돕고, 직장 

내 관계 갈등 발생 시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위기 개입 서비스' 제공

❍ 온라인 플랫폼 통해 나이·경력·중단이력 맞춤 진입 도구(이력서·면접코칭 등) 지원

- 인천시 청년들에게 '쉬었음' 이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없이 활용 가능한 저부담 

직무 경험 리스트, 맞춤형 이력서·면접 코칭 템플릿을 온라인으로 제공

(4) 정착 (Settlement)

❍ 최종 정규직 전환, 창업·교육·훈련과 연계, 장기적 커리큘럼 구축

- 취업/창업/장기 훈련 연계 후 6개월/1년 이상 근속 시 단계별 인센티브(정착 

수당) 지급

- 특히 중소기업 정착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기업으로의 연계 강화

❍ 인천 지역의 주력 산업(바이오, 항공, 첨단 제조업) 분야 기업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는 맞춤형 OJT(On-the-Job Training) 프로그램 확대

- 특히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고용 보조금)도 병행

❍ 전국/지방정부는 정착단계에서 사후관리·커뮤니티 활동 적극 장려

- 정착 청년들 간의 '동료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통해 재고립

을 방지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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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과제

(1) 데이터 연계형 플랫폼 구축

❍ 행정 시스템에 스스로 노출되지 않는 고립 청년 집단의 특성상, 능동적인 발굴 

시스템이 필수

- 주민자치, 복지, 보건, 고용 관련 분절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여 고립 위험군을 

선별하는 청년 동의 기반 '선별-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데이터 연계는 청년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하며, 개인정보의 최소화, 익명화,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

- 익명화된 행정 DB를 우선 연계하여 고립 위험군 패턴을 도출하고, 해당 패턴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 참여 동의를 얻어 심화 정보 연계를 진행하는 

2단계 접근법 도입

- 청년에게 정보 연계 시 인센티브 (예: 복지 서비스 즉시 연계, 심리 상담 바우처 

제공)를 제공하여 자발적 동의율 제고

❍ 지역 맞춤형 발굴 변수를 포함하여 DB 구축

- 인천시의 높은 중도 탈락률을 고려하여 지역 대학/교육기관의 휴·자퇴 및 학적 

변동 기록을 발굴 변수에 포함 

- 군·구별 1인 가구, 기초 복지 위기 가구 데이터 연계로 사각지대 발굴 강화

❍ 데이터 연계 플랫폼에 '인천 청년 희망 찾기 시스템' 또는 이와 유사한 신뢰감을 

주는 명칭 부여

-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 지정 및 외부 시민/전문가 위원회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 확보

(2) 회복형 커뮤니티 거점 마련

❍ 심리 회복, 동기 부여는 노동시장 진입의 핵심 선행 조건이므로 이를 위한 회복형 

커뮤니티 거점을 군구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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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회복과 관계 구축을 전담하는 물리적 거점을 마련하고, 기존의 정신건강복

지센터와 청년센터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동 운영 방식으로 결합

- 특히 청년 인구 밀집 지역 (예: 부평, 미추홀)은 독립된 회복 거점을 우선 마련하고, 

나머지 군·구는 기존 청년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회복 전담 공간'을 조성하

여 인천형 청년 힐링 허브 네트워크 구축

❍ 거점마다 심리 전문가 (상담사, 임상심리사)와 직업 상담사 역할을 병행할 수 있는'전

문 코디네이터' 배치 의무화

- 이들은 초기 심리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진입 단계로의 연계를 담당.

❍ 심리 안정 프로그램 (마음 챙김, 집단 상담), 관계 구축 프로그램 (소셜 다이닝, 

취미 활동)을 주기적으로 개설

- 프로그램을 정례화 하고 청년들의 참여 후 만족도 및 심리 지표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 체계를 도입

(3) 사회참여형 ‘저진입장벽 일경험’ 트랙

❍ 고립 청년이 노동 시장의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성과 직무 역량을 점증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트랙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

- 영국 Youth Offer 및 JETS 등은 중재 강도, 맞춤 코칭, 현장 동행 서비스가 

진입률을 높임을 입증

-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일경험 제공 및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포용적 일경험 

등과 정합을 갖춘 저진입장벽 일경험 트랙이 필요

❍ 초기-중기-심화 단계별로 직무경험의 난이도를 차별화하는 인천형 모델을 설계

- 초기 단계: 관계 부담이 적은 커뮤니티 내부의 소작업, 온라인 디지털 데이터 

레이블링 등 낮은 난이도의 업무 제공

Ÿ 재택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 수행 가능하여 대인 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취감 

경험할 수 있는 업무를 분류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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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단계: 지역 사회 봉사, 환경 개선 활동 등 외부 노출은 있으나 책임감이 

낮은 협업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확장

Ÿ 지역 환경 개선 (예: 해안가 쓰레기 수거, 공원 관리), 군·구 복지 기관의 단순 

행정 보조 등 인천 지역 특화 봉사 및 사회 공헌 활을 직무 경험으로 인정함으로서 

청년의 가치를 지역 사회에서 확인하며 사회성 확장

- 심화 단계: 청년 선호 직무(디지털, 콘텐츠, 사회 서비스) 분야 기업과의 OJT 

또는 단기 인턴십을 연계하는 직무 전환형 경험을 제공하여, 인천의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가 가진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

Ÿ 인천의 바이오/의료, 항공,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 분야 TP(테크노파크), 

연구원 및 관련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OJT 트랙 개설

Ÿ 직무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사회 서비스 분야도 지속 발굴 

및 확대

(4) 민관 거버넌스 및 성과관리 체계

❍ 정책 총괄 부서(청년정책관)와 실행 부서(복지, 정신건강, 일자리, TP)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 청년정책관이 단순 총괄을 넘어, 복지/정신건강/일자리 부서 간의 연계 서비스 

를 설계하고 조정하는 중앙 통제 기능을 수행

- 정기적인 청년 고립 지원 통합 협의체 회의를 제도화

❍ 정책의 성공을 단지 경제활동 복귀율 하나로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참여도 

및 정신 건강 지표 개선을 포함하는 복합형 성과 지표를 설계하여 정책의 질적 

효과를 검증이 필요

- 경제활동 복귀율 외에 인천 청년 회복 지수를 개발하여 활용

Ÿ 1) 사회 참여도 (커뮤니티 활동 참여 빈도), 2) 심리 건강 지표 (우울/불안 척도 

개선율), 3) 정책 지속 참여율 (중도 이탈률) 등을 활용

❍ 지역 소재 대학 상담 센터, 비영리 심리 지원 단체,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을 거버넌스에 

포함하여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



제4장 / 인천형 ‘쉬었음 청년’ 지원모델 제언

31

3. 사업 추진 프로세스 도입 단계별 제언

❍ 단계형 절차를 지역화한 5단계 표준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대상자에게 혼란 없이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

- 온라인 자가신고/발굴 연계: 자발적 신청 또는 데이터 기반 발굴 플랫폼 연계를 

통한 대상자 등록

- 기초 상담 및 진단: 심층 면접 및 GAD-7 (불안 장애), PHQ-9 (우울증) 등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한 초기 심리 상태 진단

- 회복·관계 프로그램: 청년마음회복센터(가칭)를 통한 그룹 상담, 자조 모임, 커뮤니

티 활동 참여 유도

- 사회참여형 일경험: 단계별 직무 노출 트랙(저부담 소작업→봉사/협업→인턴십) 

운영

- 기업 연계 매칭: 직업 코칭을 통한 최종 취업/창업 연계 및 노동시장 정착 지원

단계 핵심 내용 주요 활동 및 특징

발굴/연계 

(Detection)

능동적 위험군 포착 및 참여 

동의 확보

온라인 자가신고/데이터 기반 발굴 플랫폼 연계

복지/보건/고용 DB 연계, 청년의 자발적 동의 기.

기초 상담 및 

진단

복합적 문제 진단 및 맞춤형 

단계 결정

‣ 심층 면접 및 표준화된 척도(GAD-7, PHQ-9 등) 활용

통합 사례 회의를 통한 '회복 집중' 또는 '일경험 병행' 

결정.

회복·관계 

프로그램

심리 회복 및 관계 자본 구축 

선행

'청년마음회복센터(가칭)' 거점 운영

그룹 상담, 동료 자조 모임, 저부담 커뮤니티 활동 제공

심리 회복 이수증 발급 (다음 단계 진입 필수).

사회참여형 

일경험

점진적 난이도 상향 

'저진입장벽 일경험'

초기(소작업) → 중기(봉사/협업) → 심화(인턴십) 단계별 

트랙 운영

현장 맞춤형 코칭(동행 서비스) 의무 병행.

기업 연계 

매칭 및 정착

최종 노동시장 복귀 및 장기 

근속 지원

직업 코칭 및 최종 취업/창업 연계

경제활동 복귀 시 정착 수당(인센티브) 지급

1년 사후관리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표 4-2〕 사업 추진 프로세스 도입 단계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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